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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간전이 및 간부전으로 인한 간이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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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transplantation for metastatic colon cancer with hepatic failur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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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er is the most common site of distant metastasis of colorectal cancer, and surgical resection is the only therapy 
that offers the possibility of a cure. However, only 10～20% patients with colorectal liver metastases are candidates for 
surgical resection upon initial presentation. For patients with unresectable liver metastasis, systemic chemotherapy or 
hepatic arterial chemoembolization, radiofrequency thermal ablation and immunotherapy are used as alternative therapies. 
In general, colorectal liver metastasis is an absolute contraindicat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Here, we present the case 
of a patient who has survived cancer-free for more than 2 year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as rescue therapy for acute 
hepatic failure after chemoembolization for liver metastasis from colon cancer. This case demonstrates that liver 
transplantation may be a curative modality in selected patients with hepatic failure and colorectal liver metastasis. (Korean 
J Med 75:S720-S7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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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은 대장암의 가장 흔한 원격 전이 부위로 간전이가 있

는 경우 간절제가 가능하다면 근치적 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 대장암의 

간전이에 대한 간절제 후 사망률은 5% 미만, 5년 생존율은 

20～5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나 간전이

가 동반된 대장암 환자의 10～20% 정도만이 근치적 간절제

술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발성 전이로 인해 간

절제술이 불가능하다3). 이런 경우에 전신 항암화학요법, 간
동맥 화학 색전술, 방사선 치료 및 면역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간절제술에 비해 치료 반응이

나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5). 한편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의 치료 수단으로 간이식의 적응증은 기존 치료

법으로는 간질환의 진행을 멈출 수 없고, 남은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만성 진행성 간질환 및 급성 간부전 또는 일부 

원발성 간암과 신경 내분비 기원의 전이성 간암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간이식의 금기증은 중증의 심폐 질환, 간외 악성 

종양, 활동성 패혈증 등이다6). 대장암으로 인한 간전이에서 

간이식으로 장기 생존이 가능했던 외국 보고가 있지만7), 아
직 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저자 등은 대장암의 간전이로 인해 수차례 간동맥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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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ve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t colon 
cancer diagnosis. Innumerable variable- and large-sized solid 
nodules with irregular margins were detected in both lobes 
of the liver, which is consistent with extensive metastasis.

Figure 2.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just before liver transplantation. A region of 
increased FDG uptake in liver segment S4 may 
represent a residual tumor. Other mild and linear 
uptakes in the liver appear to indicate inflamma-
tion. Findings were otherwise unremarkable.

색전술 및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던 중 간부전이 발생

하여 간이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고, 간이식 후 28
개월 동안 무병 상태로 지내던 중 폐전이가 발생하여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하는 바이다.

증     례

특이 과거력이 없는 52세 남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시작

된 하복부 불편감 및 잔변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대장내

시경 검사상 항문연으로부터 28 cm 상방 위치인 S자 결장

에 융기성 궤양 형태의 종양이 관찰되었고, 내강이 좁아져 

있어 내시경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였다. 조직 검사상 중

등도의 분화도를 가진 선암종으로 확진되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S자 결장에 원발 병소와 함께 간의 양엽에 10개 

이상, 최대 병변의 크기는 6 cm 정도의 다발성 저음영의 간

전이 소견이 있었으며, 간 이외에 타장기로의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장 폐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원발 

병소인 S자 결장에 대해 저위 전방 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을 시행하였다. 병기는 결장 주위 지방 조직 및 1개
의 국소 임파선를 침범하여 T3N1M1 Stage IV, Dukes D였다. 
이후 4주 간격으로 간전이에 대한 치료와 수술 후 보조 요

법으로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

였다. 간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때마다 doxorubicin HCl 50 
mg을 간동맥 내에 주사하였고, 전신 항암화학요법으로는 

5-fluorouracil (5-FU) 1,000 mg/m2
과 leucovorin 15 mg/m2

을 1

일째부터 3일째까지 정맥내 주입하였고, 1일째에 oxaliplatin 
110 mg/m2을 정맥내 주사하였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전

신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면서 시행한 방사선학적 소견상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은 불변

(stable disease) 상태가 유지되었다. 대장암 진단 후 25개월

까지 총 16차례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총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더 이상의 간전

이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장암 진

단 후 27개월째에 총 빌리루빈이 71.1 mg/dL까지 증가하여 

전신성 황달이 악화되고, 간성 혼수와 이뇨제를 통해 조절

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가 발생하는 등 급성 간부전 상태로 

진행하였다. 환자의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2년 이상 원발 

병소에 재발이 없고 타 장기로의 전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

았으므로, 간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없었

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시행한 결과 간의 제 4분절에 종양의 잔존 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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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st-transplantation abdominal computed tomo-
graphy (CT) at 28 months after colon cancer diagnosis. The 
hepatic artery, portal vein, hepatic vein, and bile duct (T- 
tube) showed good anastomosis without complication. A 
moderate amount of perihepatic/subhepatic fluid with wall 
formation was observed, suggestive of a post-operative
biloma or hematoma. Fluid collection with air was observed
along the incision.

Figure 4. Post-transplantation abdominal computed tomo-
graphy (CT) at 52 months after colon cancer diagnosis. 
Pre-contrast CT showed no remarkable features in the 
transplanted liver. Small calcifications were observed in 
the renal calyces, and a small hyperdense lesion (1.2 cm)
was detected in the left renal parenchyma, no interval 
change. 

Figure 5.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at 56 months after colon cancer diagnosis. Two
large masses showing increased FDG uptake, 
suggestive of metastases, were observed in the 
right lung or pleura. No other abnormal feature
was detected throughout the patient’s body.

판단되는 부분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타장기로

의 전이 소견이나 원발 부위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대장암의 잔존 간전이 및 간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뇌사자 간이식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간이식 후 26일째에 면역 억제제 용량 조절과 수

술 창상 부위 관리, 폐렴 및 급성 핍뇨성 신부전에 대한 치

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30/70 mmHg, 맥
박 7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은 36.5℃ 였고, 급성 병색

을 보였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다. 흉부 청진에서 좌측 하폐

야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으나 천명음은 들리지 않았고, 그 

외 특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6,900/mm3 (호중구 89.1%), 혈색소 9.0 g/dL, 헤마토

크리트 25.7%, 혈소판 65,000/mm3이었고, 프로트롬빈 시간 

87% (INR 1.11)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는 총 단백/알부민 

7.6/4.2 g/dL, AST/ALT 122/342 IU/L, BUN 88.0 mg/dL, Cr. 
3.7 mg/dL, 혈당 120 mg/dL, 총 빌리루빈 2.2 mg/dL이었다. 
급성 핍뇨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6차례 시행하였고, 면
역 억제제 Tacrolimus의 용량 조절, 수술 창상 부위 관리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이후 전신 상태가 호전되어 퇴

원하였다.
환자는 간이식술 시행 이후 28개월간 잔존암이나 재발소

견 없이 추적관찰 중에 정기적으로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

층 촬영에서 우측 폐에 전이성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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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diagnosis 12 months 27 months 28 months 40 months 52 months 56 months
Platelet (/μL)
Prothrombin time
GOT (IU/L)
GPT (IU/L)
Albumin (g/dL)
Total bilirubin (mg/dL)
CEA (ng/mL)

399,000
100%

39
36
4.1
0.4

545.9

222,000
100%

60
184
3.5
0.7
2.37

23,000
54%
95
29
3.5
71.1
3.83

65,000
87%
122
342
4.2
2.2
1.49

92,000
100%

23
41
4.6
0.4
0.94

120,000
89%
19
24
4.6
0.5
4.99

145,000
93%
21
39
4.8
0.5
5.17

Table 1. Laboratory findings over 56 months of treatment

산화 단층 촬영상 폐의 우중엽과 우하엽에 2개의 전이성 폐

결절이 확인되었으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 이외의 병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장암의 폐전이에 대

한 치료로 우측 부분 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조

직 검사 결과 2개의 결절 모두 흉막에만 둘러싸인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우측 부분 폐 절제술을 시행한지 3개월

이 경과하였으며 현재까지 재발이나 별다른 합병증 없이 비

교적 양호한 상태로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대장암 환자의 10～15%에서는 진단 당시 이미 타장기로

의 원격 전이가 동반되고 가장 흔한 부위는 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장암 환자의 50%는 질병의 경과 중에 간전

이가 발생한다8). 1970년대 이후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 

간전이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후 5년 생존율이 20%에서 근

래에는 54%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간절제 후 사망률은 5%
미만으로, 대장암에서 간전이는 근치적 수술로 완치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2). 그러나 간전이가 있는 환자들에서 근

치적 간절제술은 10～20% 정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진단 당시 간의 양엽에 다발성으로 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radiofrequency ablation, cryosurgery, 전신 항암화학요법, 간동

맥 화학 색전술, 면역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단독 요법과 비교하여 치료 반응이

나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전이성 대장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며, 생존 기간 동안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항암 약물로는 5-FU가 1950
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까지 기초 표준요법의 근간을 이루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rinotecan 및 oxaliplatin 등이 

개발되어 5-FU와의 병용요법으로 생존 기간의 연장 및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9).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진행성 간

암 및 전이성 간암 환자의 고식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시행

되고 있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급성 간부전증은 평균 2.1%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기

능의 악화로 인해 황달, 복수, 간성 혼수 등이 나타난다
10). 

간동맥 화학 색전술 이후에 발생하는 급성 간부전증은 예후

가 매우 불량하여 간동맥 화학 색전술 관련 사망의 약 4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급성 간부전증은 과거 

간질환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황달 발생 후 8주 이내 간

성 혼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했을 

경우 30～40%, 간이식을 하는 경우 35～84% 생존율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합병증 없는 회복과 생존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2).

간이식의 적응증은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견되는 진행성 또는 비가역성의 만

성 간질환 및 여명이 1주 이내로 예상되는 급성 간부전과 

윌슨병 또는 비알코올 지방 간염과 같은 대사질환, 전이가 

없는 원발 간암과 일부 신경 내분비 기원의 전이성 간암 등

이다
13, 14). 성인에서 간이식을 시행 받는 환자의 경우 적응

증은 80% 이상이 간경변이다. 한편, 간이식의 금기증은 중

증의 심폐 질환, 간외 악성 종양, 활동성 패혈증, 정신 신경

학적 이상, 현존하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간이식이 불가

능한 해부학 이상 등이다6).
원발성 간암의 경우에는 Milan 기준을 간이식이 필요한 

간암 환자의 선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아직 신경 내분비 기

원의 전이성 간암은 간이식에 대한 선별 기준이 없는 상태

이다15). 간외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또는 간에 전이된 악성 

종양에서 간이식의 금기 사유는 영상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 전이의 가능성과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투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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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16, 17). 이에 Kappel 등은 간에 전이된 전이성 대장

암 환자에서 간이식을 시행하기 전 미세 전이의 진단을 위

해 mutant allele-specific amplification (MASA)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간이

식 후에 대장암의 재발률을 낮추었다는 보고는 없다18). 단
지, 대장암의 간전이 병변에 대해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급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시행하고 10년간 

무병 생존한 외국 증례 보고가 1예 있을 뿐이다7).
본 증례에서는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로서 원발 병소의 

근치적 절제 이후 다발성 간전이 병변을 대상으로 수 차례

의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였고, 
이후 발생한 간부전에 대해 간이식을 시행하였다. 본 환자

에서 간이식을 결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대장암의 원발 병

소에 대한 절제 이후 2년 이상 재발이나 타장기로 전이의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간이식을 시행하면 급성 간부

전과 간전이를 함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

문이다. 대장암의 전이성 간암에서 간이식의 선별 기준의 

설정은 아직 충분한 임상 증례가 없어 논의 자체가 어려우

며 당분간은 간이식의 금기 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간 이외의 전이 병소가 없던 대장암 환자가 

수 차례 간전이 병변 치료 기간 동안 암의 진행은 관찰되지 

않으나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급성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 

간부전과 간전이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간이식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일부 신경 내분비 기원의 전이성 간암을 제외하고, 간외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이식이 금기 사항

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영상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미

세 전이의 가능성과 간이식 후 면역 억제제의 투여와 관련

된 원발암의 재발 위험 증가 및 재발시 예후가 불량하기 때

문이다.
저자 등은 대장암 진단시에 다발성 간전이가 있던 대장

암 환자가 원발 병소의 수술적 절제 이후 전이성 간암에 대

해 수차례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병행 

치료하여 27개월간 유지하였고, 이후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

여 간이식을 시행하였으며 간이식 후 28개월간 추적관찰 중 

폐전이가 발생하여 폐절제술을 시행한 증례를 경험하였기

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간이식; 대장암; 간전이; 간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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